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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은 왜 동쪽이 서쪽보다 덜 녹았을까?

극지연, 남극 지형 구조가 동·서남극 비대칭적 온난화에 미친 영향 최초 규명

극지연구소 소장 윤호일 는 서남극이 동남극보다 빠르게 녹은 이유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남극은 지구온난화에 민감한 지역으로 매년 수천억 톤의 빙하가 녹고

있지만 동남극에서 사라지는 양은 세종기지가 위치한 서남극의 

수준이다 그동안 두 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온난화 현상에 대해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 서남극 지역 연간 빙하 소실양: 약 2천억 톤 (2009~2017년 평균)

김성중 극지연구소 극지기후과학연구부장이 주도하고 극지연구소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연세대학교의 한국기상학회 소속 연구원으로

구성된 순수 국내 공동연구팀은 평균 천 미터 정도인 동 서남극의

고도 차이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남극대륙은 남극횡단산맥을 경계로 동 서로 나뉘는데 고도가 낮은

서남극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부는 고기압성 



바람이 열을 가져왔고 중위도의 바닷물 유입까지 도와 온난화 현상을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도가 높은 동남극에서는 고기압성 바람의 방향이 차가운 대륙

위에서 바다 쪽을 향하면서 기온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극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한 기온의 증감효과가 서쪽에서는 온난화

현상을 증폭시켰지만 동쪽에서는 늦춘 것이다

미래 예측 결과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동남극의 온난화 조절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동남극도 급격한 온난화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극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상승하는 해수면 높이는 

미터 서남극은 미터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최근 수십 년간의 남극 온도 관측 자료 빙하코어에서 확보한 

과거 수천 년의 지면온도 복원 자료를 바탕으로 컴퓨터 수치모델 

분석을 통해 이번 결과를 얻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동부시간 월 일 국제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에 게재되었다

연구팀을 이끈 전상윤 김주홍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공동 저자 은

남극에 존재하는 온난화 조절 요인과 특성을 최초로 규명한 성과로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남극의 온난화 정도를 감시 예측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붙임1. 남극 기온 및 남극해 수온 변화 경향

붙임2. 동-서 남극 지형 단면도

붙임3. 서남극 해역 수온 상승과 연관된 남극 대기 순환의 변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이지영 

홍보실장 (☎ 032-770-8630) 또는 강민구 선임행정원 (☎ 032-770-8631)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남극 기온 및 남극해 수온 변화 경향



붙임1 동-서 남극 지형 단면도



붙임2 서남극 해역 수온 상승과 연관된 남극 대기 순환의 변화


